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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이라는 자학 행위 

분위기라는 말은 대단히 비과학적이며 막연한 말이다. 하지만 분 

위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나아 

가서는 인간의 심리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웃끼리 서로 불신의 관계를 가 

진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생활 분위기는 적이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에 뛰덮여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도무지 믿어지질 않고 또 내가 무엇 

을 말해도 남들이 믿어 주지 않는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의 말대로 

하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굳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일의 내용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한 것을 믿고 안 믿 

는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며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신은 무신으로 번져가게 마련이다. 불신 

이 악화되어 무신이 된다. 무신 상태에 있어서는 사태의 내용이 어 

떠한 것임을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덮어 놓고 믿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정치，심지어는교계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불신은 믿는 대상에 대한 검토, 연구의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무신은 그러한 구차스런 일을 포기한 심리 상태라고 할 것이다. ’ 

우리는 지금 틀림 없이 이러한 무신이라는 자학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학 행위는 결국 전통적인 신념에 대한 매서운 고발 

과ᅳ 터무니 없는 세속화，그리고 풍자와 익살로 얼버무려 버리며 

나아가서는 고유의 가치 관념을 여지 없이 짓밟아버리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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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다. 그리하여 무엇을 번의하였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고 번의하 

는 일 자체에 대한 무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올바론 인간 관계를 도로 찾으려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들의 분투가 있지 않 

으면 안 된다. 인간 개조, 체질 개선, 세대 교체 등은 한낱 세만틱 

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학으로 인한 부스럼이 떨어지고 이웃끼리 

서로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일이 부질 없는 꿈에 지나 

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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